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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경영체질 개선 시급

- 지난해 경영손익 1억 미만 법인 비율 40%

- 101개 법인 중 28개 법인은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

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(자유한국당)은 지난 8일 

농협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내 개별 법인들의 경영 개

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.

 지난 2005년부터 2개 이상의 농협 소속의 지역조합이 농축산물의 유통판

매 및 생산조절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산지유통을 규모화 및 전문화하기 

위해 시작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올해 기준으로 101개가 운영되고 있다.

 지난 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평균 매출액은 362억 원으로 전년대비 38억 

원이 증가했으며 손익 또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.

 하지만 지난 해 경영실적이 존재하는 94개 조합공동사업법인 중 연매출액

이 500억 원 이상으로 규모화된 법인은 18개소로 19% 수준인 반면 연매출

액 200억 원 미만의 법인은 35개소로 37%이며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

인도 10개소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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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히, 경영 손익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이익이 1억 원 미만인 법인은 25

개소, 적자인 법인은 13개소로 실적이 부실한 법인들이 전체의 40%을 차지

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.

<‘18년 손익 규모별 조공법인 현황>
(단위 : 개소)

구분 계 20억원
이상

10억원
이상

5억원
이상

5억원
미만

1억원
미만

적자 
법인

※참고
(’17년 

적자법인수)

원예 38 - - 1 8 22 7 8
양곡 40 3 12 11 11 1 2 12
통합 5 1 2 - 1 - 1 3
축산 7 - - 2 3 - 2 1
가공 4 - - - 1 2 1 -
계 94 4 14 14 24 25 13 24

 이만희 의원은 조합공동법인들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내부적인 요

인으로는 기존 조합의 경제사업 기능만을 통합했을 뿐 통합법인의 운영주

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경영투명성 확보와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결할 전

문경영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.

 또한,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종합경영평가 결

과를 보면 94개 법인 중 최하위 수준인 4·5등급이 전체 대상 법인 중 28

개로 33.5%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 

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평균 등급

원 예 　 6 11 15 6 38 3.6

RPC 5 11 20 3 1 40 2.6

통 합 2 2 　 1 5 2.6

축 산 2 2 1 1 1 7 2.6

가 공 　 　 4 　 　 4 3.0

계 9 19 38 19 9 94 3.0

 



 아울러, 조합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비율은 84%인 

83개에 달해 조합원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.

<조공법인의 조합원 이사 참여 현황>

조합공동 사업법인 
합계

조합원 임원 無 조합원 임원 有

법인 수 83 16 99

비율 84% 16% 100%

 이만희 의원은 “조공법인 개소수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

한 것은 매출액 규모를 늘려서 규모화하고,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

협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경영실적을 개선을 통해 

법인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.” 며 “조합공동법인들의 누

적된 적자는 결국 참여 조합들에게 전가되고 이는 곧 바로 농업인 조합원

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들의 이사직 참여

를 보장하고 정보 공개 의무화 조치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.”고 밝혔다.


